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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는

에게해로 떠나자!

코발트빛바다가넘실거리는에게해. 눈을지그시감고에게해의파도를상상해보

는것만으로도얼굴에는미소가떠오른다. 올해여름에는머릿속에서만꿈꿔왔던

에게해의섬들로떠나보는것은어떨까? 미코노스, 산토리니, 크레타, 로데스, 패

트모스등아름다운풍광과유적이어우러진섬들이점점이박혀있는에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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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가니, 항구와는180도다른풍경이펼쳐져있었다.

장엄한자연과하얀집들의강렬한대비, 그야말로눈부

신색의향연이었다. 하얀집, 파란대문, 시시각각다른

색을연출하는바다, 그리스정교회의파란지붕, 여기에

부겐베리아의 붉은 빛까지 더해져 선명한 색의 잔치는

끝이 없었다. 일주일간 머물었던 산토리니에서는 에게

해가앞에펼쳐진이아마을의루프가든카페에서매일

일기와엽서를썼다. 매일카페에다니다보니친구도생

겼다. 산토리니에서태어나서한번도섬을떠나지않았

다는60대마가렛할머니. 

그윽한 눈빛으로“너무 아름답지? 산토리니는 나의 섬

이야.”라던 그녀를 보면서 마음 한 켠에 부러움이 일었

다. 아틀란티스의 일부분이라는 전설을 간직한 산토리

니처럼, 마가렛 할머니도 그녀만의 전설을 가지고 있을

것같았다.

조르바의 섬, 크레타

일주일간 산토리니의 색감에 푸욱 빠져 있다가 호탕한

자유인 `조르바의 섬, 크레타로 향했다. 크레타는 에게

해남단에동서로길게놓여있는섬으로, 유럽에서가장

오래된미노아문명의발상지로알려져있다. 다른섬과

달리, 섬자체가주는아름다움보다도역사와문학이주

는 그윽함이 깔려있는 섬이었다. 어디에선가 불쑥 산투

리(크레타 전통 악기)를 치며 껄껄껄 웃는 `조르바가 나

타날 것만 같고, 스페인의 유명화가 엘 그레코 그림의

한 조각을 만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다른 어떤 곳도

에게해처럼 쉽게 현실에서 꿈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

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처럼, 크레타를 돌아다니

던 나의 상상력은 타임머신을 탄 듯, 공간이동을 하듯

시공을넘나들고있었다.

68

까사 비앙카의 섬, 미코노스

그리스의 섬에서 여름을 즐기기 위해 먼저 그리스의 수

도 아테네로 떠났다. 산토리니가 목적지라 해도 신화의

도시, 아테네를건너뛸수는없는일. 소크라테스가활약

했던 파르테논 신전부터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이 있

는수니온곶을둘러보고본격적인섬여행을시작했다.

아테네와에게해의섬을이어주는배는5세기에만들어

진항구도시인피레우스에서출발했다. 

새벽에출발하는배라시인호메로스가말한 `포도주빛

에게해를보는것은다음날로미뤄야했지만, 눈앞에펼

쳐질 풍경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새벽

에탄배는오전8시쯤미코노스에도착했다. 잠에서깨

부스스바라본미코노스의쪽빛하늘과바다, 그리고촘

촘히 늘어서 있는 하얀 집들은 이곳이 미코노스라는 것

을 말해주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나타나는

고양이들과의 숨바꼭질, 바다를 보면서 시원하게 마시

는 맥주 미토스 한 병,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는 기념품

가게들이 동화나라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

다. 동네를어슬렁거리다보니, 하얀페인트로집을칠하

고 있는 주민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행자들에게 미코노

스의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표백제로 세탁한 깔끔한

와이셔츠처럼페인트로끊임없이`까사비앙카(흰집)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역시 특별함을 만드는

데는보이지않는노력이숨어있었다.

찬란한 색들의 끝없는 향연, 산토리니

산토리니는 미코노스와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항구에

서보이는것은깎아지르는듯한절벽밖에없었다. 산토

리니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한참동안

절벽을올라가야했다. 막상산토리니의꼭대기`이아마

● 여 행 ●

올 여름에는 에게해로 떠나자!

파르테논 신전

미코노스

산토리니

크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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